
금호타이어, 노사협상 결렬 “위기”
직장폐쇄 속 20차 협상 실패 … 수정안 긍정적이나 결국 수용못해

금호타이어가 전격적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하면서 노사교섭이 또 다시 결렬됐다.

금호타이어 노사는 8월25일 오전 10시부터 제20차 협상을 벌였지만, 노조의 수정안을 회사가 거부해 결국

파국을 맞이했다.

20차 협상은 25일 새벽 직장폐쇄 조치가 이루어진 가운데 노조가 임금동결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

제시해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, 회사가 노조의 수정안을 거부하고 기존의 7개안에 대한 수용을 요구

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.

노조는 기존의 임금 7.48% 인상에서 임금동결로 수정하는 등 크게 후퇴했으며 곡성공장 교통비 인상 및 평

택공장 벽지수당 요구 등은 아예 철회했다.

이에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“늦은 감은 있으나 노동조합이 수정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

단한다”고 밝히면서도 “아직도 회사 현실과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”며 수정안을 거부했다.

금호타이어는 실질임금 보전과 무노동 무임금 보전 부문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

앞으로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.

이에 노조는 오후 3시 광주공장 운동장에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8월26일 예정대로 파업

에 들어갈 계획이다.

하지만, 노조가 차기 집행부 선거운동 기간인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정상조업을 하기로 한데다 노사 양측

이 26일 오전 10시에 다시 협상을 벌이기로 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

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8/25>


